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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개발의 영향요인

1.1. 주요 요인

◦ 해외농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식량위기, 글로

벌 금융위기,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바이오연료 생산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2007년/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는 식량수입국들로 하여금 국제곡물무

역의 한계를 인식시켰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확인시켰으며 이에 따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식량가격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제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해외농업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UN은 전 세계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을 제시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농업개발은 국제적 농업개발투자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농지 이용에 있어 식량 생산과 바이오연료 생산간의 경합

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식량과 바이오연료 생산간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와 같이 해외농업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그림으로 표시

하면 다음 <그림 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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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영향요인

1.2. 글로벌 식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향후 글로벌 식량위기의 가능성 검토

◦ 국제기구(OECD-FAO)나 국제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하여 식량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식량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글로벌 

식량위기는 잠재워졌지만, 향후 다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세계 식량위기를 초래한 식량수급 불균형 요인 중에 유가상승이나 단기

적 국제투기자본의 영향 같은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국제식량수급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 수요 요인 : 거대인구 국가들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 공급 요인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공급 감소, 물 제약으로 인한 식량

공급의 제약, 개도국들의 농업투자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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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가격은 2009년 12월 현재 2008년 7월 최고가 대비 39.4% 하락

하였으나, 2006년 초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

별로 보면, 옥수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43.6%, 밀 가격은 51.4%, 콩 가격

은 31.5% 하락한 상태이다.

기관 구분 현재가 최고가1)

변동률(%)

최고가 대비 '08 대비 '07 대비4)

FAO2)

농산물 
가격지수

171.9
213.5

(2008. 6)
▽19.5 19.9 11.6

곡물 
가격지수

170.9
281.1

(2008. 5)
▽39.4 ▽2.0 2.3

KREI3)
곡물 

가격지수
171.3

276.0

(2008. 3)
▽37.9 8.4 ▽25.2

  주: 1) 최고가 밑의 괄호는 최고가를 기록한 년월임.
2) FAO 가격지수는 2002~2004년간 대상품목들의 평균 수출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동기간의 

가격을 100으로 간주하였음.
3)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 중 주요품목인 밀, 옥수수, 콩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가

격을 가중평균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가중치는 밀 44.6%, 옥수수 31.0%, 콩 24.4%(USDA/FAS 
2005/06년 교역량 기준)를 각각 적용한 후 2006년 1월 가중평균 가격을 100으로 환산하여 산출
하였음.

4) FAO 가격지수 중 2007년 대비는 2007년 평균대비이고, KREI 가격지수 중 2007년 대비는 
2007년 12월 대비임.

자료: http://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표 13-1.  곡물가격지수의 최고가 대비 현재가(2009.12 기준)

구분 옥수수 밀 대두

현재 가격($/톤) 156 196 379

최고 가격($/톤) 276 (2008. 6) 406 (2008. 3) 553 (2008. 6, 7)

최고 가격대비(%) ▽43.6 ▽51.4 ▽31.5

2009년 11월 가격대비(%) 1.4 ▽1.3 2.3

2008년 12월 가격대비(%) 8.7 ▽0.9 18.7

2007년 12월 가격대비(%) ▽6.3 ▽42.0 ▽10.2

  주: 밀은 Hard Red Winter(HRW)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콩은 Chicago 1등
급임.

자료: CBOT.

표 13-2.  곡물별 최고가 대비 현재가(2009.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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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BOT

그림 13-2.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의 변화(2000.1~2009.12)

◦ OECD-FAO(2009)는 향후 10년간(2009~2018) 실질 국제곡물가격은 과거 

10년간(1996~2005)보다 10%~2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 불안정성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AO의 고위전문가전략포럼(2009. 10. 12~13)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2007년 / 2008년의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에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 Kitty Smith(ERS) : 지난 세계 식량위기는 향후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예견한 사건

– Homi Kharas(Brooking Institution) : 기후변화, 금융투기자본, 대규모국가의 

식량수요, 불안정한 유가 등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 잔존

– Jacques Diouf(FAO) : 국가별 바이오연료산업의 지속적인 경쟁확대

– Jikung Huang(중국정부 경제자문관) : 지난 세계식량위기는 농업을 중시

하라는 경고(Wake-up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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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요급감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하락 이외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는 없으므로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향후 글

로벌 식량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 세계식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제공과 국제무역체제 등과 같은 근본 문제 

해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곡물시장의 특징은 소수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에 의한 수요독과점시장, 

교역량이 10%~12%에 불과한 엷은 시장(Thin Market),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와의 연계, 국제시장구조가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3. 새천년개발계획(MDG)의 달성

◦ UN은 21세기를 맞아 개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 질병, 환경오염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UN총회에서 빈곤 완화를 포

함한 8개의 기본목표를 담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

–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1996년 OECD/DAC가 21세기 개발협력전략으로 

채택한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을 토대로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설정한 세계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 밀레니엄 개발목표 8개 중에서 국제적인 농업투자와 가장 관련 있는 것

은 첫 번째 개발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이다. 첫 번째 목표의 세부

목표는 2015년까지 하루 수입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과 기아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 UN의 M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농업투자가 크게 확

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도국들의 농업투자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개도국들의 식량문제가 선진국들의 농업원조에 의존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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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다. 따라서 식량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통하여 개

도국에 대한 농업투자를 확대하면 이들 국가들의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 해외 국가나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의 농업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이들 

국가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다. 그 결과 <그림 1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이용성, 식품접근성, 

식품공급성, 식품활용성을 높이게 된다.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그림 13-3.  해외농업개발의 식량안보 영향

1.4.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 바이오연료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농업생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지난 번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국제

곡물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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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국가들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바이오연료 생산도 이들 소수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 향후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

제기구 전망에 따르면 2017년 바이오연료 생산은 2007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와 함

께 바이오연료 관련 농업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총계
물량 세계 생산 비중 물량 세계 생산비중

세계 52,009 100.0 10,204 100.0 62,213

브라질 19,000 36.5 227 2.2 19,227

캐나다 1,000 1.9 97 0.9 1,097

중국 1,840 3.5 114 1.1 1,954

EU 2,253 4.3 6,109 59.9 8,361

인도 400 0.7 45 0.4 445

인도네시아 - - 409 4.0 409

말레이시아 - - 330 3.2 330

미국 26,500 50.9 1,688 16.5 28,188

기타 1,017 2.0 1,186 11.6 2,20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p.105 재인용.

표 13-3.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연료 생산(2007년)
단위: 백만 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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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식량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 후반에 

있었던 주요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식량수입국들은 자국

의 식량안보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전 세계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확대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식량수급

구조가 공급중심의 구조에서 수요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와중에 세계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를 민간기업들이 투자수익의 창출 

기회로 인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민간기업들에게는 해외농업개

발이 향후 만성적인 식량공급부족 시대에 좋은 투자수익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 향후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곡물 수입국을 중심

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농지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적으로 식량자원도 미래를 대비하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자원으

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 대표적인 해외농업개발 투자국가는 중동국가(GCC)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국가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아시아국가로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말레시아 등이 있다.

– 2008년 Grain Report에 의하면 2008년 한 해에만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100건 이상의 해외농업투자가 이루어졌다.

◦ 해외농업개발투자는 크게 보면 ➀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 식량

공급선을 확보하는 투자(해외농업개발수입), ➁ 국내 민간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외 농식품분야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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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③ 개도국들의 빈곤완화, 농업 및 농촌개발, 경제성장을 도

와주기 위하여 원조(개발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농업개발투자(해

외농업개발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국내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실태

◦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와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9월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액(flow): 50.6억불(2000) → 210.9억불(2007) 

→ 216.3억불(2008)

– 우리나라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액(flow): 1,805만 4천불(2000) → 1억 

72만 7천불(2007) → 8,546만불(2008)

– 농림어업의 FDI 규모는 2001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의 농림

어업 FDI 규모는 2000년에 비하여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그림 13-4> 참조). 

–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FDI는 2000년 이후 

0.4%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3-5> 참조).

그림 13-4.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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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FDI 업종별 투자비중 추이(2005~2009)

그림 13-6.  FDI 업종별 투자금액 추이(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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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 FDI 지역별 투자는 2008년 이전까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 비중이 높다(<그림 13-6>과 <그림 13-7> 참조).

– 농림어업 FDI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비중: 37.2%, 12.5%(2006) → 

51.0%, 16.9%(2007) → 57.8%, 33.1%(2008)(<그림 13-6> 참조)

–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3-7> 참조).

그림 13-6.  지역별 농림어업 FDI 추이

그림 13-7.  국가별 농림어업 FD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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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산업 FDI의 국제적 추세

◦ 최근 FDI 추세에 따르면 농식품산업의 글로벌가치체계(Grobal Value 

Chain)에서 과거 다국적기업(TNC, Trans National Corporate)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개도국 농식품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증가시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의 변화에 따라 농식품기업들은 직접생산보다 전후

방산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다국적 농식품기업들은 아래 <그림 13-8>에서와 같이 생산보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기능(투입, 물류, 가공, 교역, 소매 등)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림 13-8.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의 변화

◦ 전 세계 FDI에서 개도국에서도 규모화된 농업 다국적기업(TNC)들이 증가

하기 시작하면서, 남남(South-South)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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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FDI 흐름에서 과거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비중이 적어지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캐러비안 국가들의 비중들이 증가하고 있다.

– 전 세계 농식품산업에 있어 최상위 다국적기업(TNC) 25위 안에 들어가는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참고 <표 13-4>).

지역

FDI 유량(Flow) FDI 저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89-’91 ’05-’07 ’89-’91 ’05-’07 1990 2007 1990 2007

농림수산 분야

세계
0.6

(0.3%)

3.3

(0.2%)

0.5

(0.2%)

1.1

(0.1%)

8.0

(0.4%)

32.0

(0.2%)

3.7

(0.2%)

10.2

(0.1%)

선진국
-0.0 0.0 0.5

(0.2%)

0.6 3.5

(0.2%)

11.8

(0.1%)

3.4

(0.2%)

7.5

(0.1%)

개도국
0.6

(1.8%)

3.0

(0.8%)

0.0

(0.7%)

0.5

(0.4%)

4.6

(1.3%)

18.0

(0.5%)

0.3

(1.5%)

2.4

(0.1%)

남서유럽,

CIS

0.3

(0.7%)

0.0

(18.2%)

2.2

(0.7%)

0.3

(1.3%)

식품∙음료 분야

세계
7.2

(3.8%)

40.5

(2.8%)

12.5

(5.6%)

48.3

(3.3%)

80.3

(4.1%)

450.0

(2.9%)

73.4

(4.1%)

461.9

(2.8%)

선진국
4.8

(3.2%)

34.1

(3.2%)

12.2

(5.6%)

45.7

(3.4%)

69.9

(4.4%)

390.7

(3.4%)

73.1

(4.1%)

458.1

(3.2%)

개도국
2.4

(6.8%)

5.1

(1.4%)

0.3

(4.1%)

2.6

(1.9%)

10.4

(2.9%)

46.9

(1.2%)

0.3

(1.4%)

3.5

(0.2%)

남서유럽,

CIS

1.4

(3.2%)

-0.0

(-4.5%)

12.4

(4.2%)

0.3

(1.7%)

표 13-4.  농식품산업 및 식음료 분야의 FDI(추정)
단위: 10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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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농업기반 식·음료 소매

1 Sime Darby Bhd.(Malaysia) Nestle SA Wal-Mart Sores

2 Dole Food Company. Inc. Inbev SA Metro AG

3 Fresh Del Monte Produce Kraft Foods Inc. Carefour SA

4 Socfinal SA Unilever Tesco PLC

5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td.(Thailand) 
Coca-Cola Company MaDonald Corp.

6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Inc.
SAB Miller Delhaize Group

7 
Kuala Lumpur Kepong Bhd.

(Malaysia)
Diageo Plc Koninkiike Ahold NV

8 KWS Saat AG Pemod Richard SA Sodexo

9 Kulim Bhd(Malaysia) Cadbury PLC Compass Group PLC

10 Camellia PLC Bunge Limited
Seven & 1 Holding 

Company Ltd.

11 Seaboard Corp. Heineken NV
China Resource 

Enterprise(Hong-Kong)

12 Sipef SA Pepsico Inc. Yuml Brands Inc.

13 Anglo-Eastern Planatation PLC
Molson Coors Brewing

Company
Autogril

14 Tyson Foods Inc.
Kim Holdings Company 

Limited
Alimentation Couche Tard 

Inc.

15 PPB Group Bhd.(Malaysia)
Archer-Daniels Midland

Company
Safeway Incorporated

16
Carson Cumberbatch PLC

(Sri Lanka)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Sonae Sgsp

17 TSH Resources Bhd.(Malaysia) Carlsberg A/S George Western Limited

18
Muti Vest Resources Bhd

(Malaysia)
HJ Heinz Company

Dairy Farm International
Holdings Ltd(Hong-Kong)

19
Bakrie & Brothers Terbuka

(Indonesia)
Damone Jeronimo Martins SA

20 PGI Group PLC
Anheuser-Busch 
Companies Inc.

Kuwait Food Company
(Kuwait)

21 Firstfarms A/S
Willmar International Ltd.

(Singapore)
Kesko OYJ

22
New Britain Palm Oil Ltd.
(Papua New Guinea)

Sara Lee Corp. Starbucks Corp.

23 Karuturi Global Ltd.(India) Constellation Brand Inc. Burger King Holdings

24 Nirefs SA
Fraser & Neave Ltd

(Singapore)
Manuha Nichiro Holdings

25
Country Bird Holdings Ltd

(South Africa)
Danisco A/S Familymart Company

표 13-5.  다국적 농식품기업 중 최상위 25개 기업(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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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실태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 왔으나 진출기업

들의 사전타당성 검토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정책 지원 미

비, 비전 및 전략 부재 등과 같은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2009. 6) 다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기 시

작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의 추진전략

–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창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으로 설정하였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2009년)은 다음 <표 13-5>와 

같다.

구분 예산(억원) 지원조건 사업시행 주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융자)
210

- 소요사업비의 70% 이하

- 5~10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5%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해외농업진출 법인

해외농업개발 

지원(보조)
30

- 보조 100%, 단 해외농업

  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해외농업진출 법인

주: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농장형(10년 거치)과 유통형(5년 거치)으로 구분

표 13-6.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체계는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

하고 조정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 있으며 실무

기구로 한국농촌공사가 상설적으로 관련사무를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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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영농기술·법률·제도 및 시장조사·유통 등 전문분

야별로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

가 풀이 만들어져 있다.

그림 13-9.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 해외농업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해외농업개발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으로 주로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홈페이지 구축, 물류연구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사업, 사업평가단 운영,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지원사업 지원 내용

해외농업환경조사

∙맞춤형실수요자조사 : 11개 기업 7개국(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뉴질랜드, 키르기스스탄)

∙정책조사(한국농어촌공사 주관) : 5개국(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전문인력 양성교육
- 국내 : 충남대학교(12일, 44명)

- 해외 : 캄보디아(14일, 22명), 러시아 연해주(13일, 22명)

홈페이지 구축 -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허브 역할

연구용역 사업
- 해외농업개발 펀드조성 타당성 연구(2009. 5~9) 조사

- 해외농업개발 농산물 물류조사(2009.10~12)

워크숍 - 상·하반기 해외농업개발워크숍(2009. 5월. 12월)

표 13-7.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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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한(2009.6)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관한 성공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투자방식으로 직접생산(농장형)과 유통망확보(유통

형)를 병행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나, 농장개발 중심에서 유통거점 확보 

등 선진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공모델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우선 진출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민간기업 해외진출 현황(’09.12. 현재)을 살펴보면 28개 기업이 10개국에 

진출하여 198,765ha 확보하고 이중에서 55,413ha를 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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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체/단체명
진출

연도

면적(ha)
재배작물

향후 목표 확보('09) 경작('09)

10개국 28 340,393 198,765 55,413

러시아

(연해주)

소 계 (7) 259,215 156,629 40,406

(주)유니베라 '98 2,150 200 200 황금, 콩

한농복구회 '96 106 106 106 콩, 채소 등

(유)상생영농 '99 130,923 130,923 30,000 벼, 콩, 밀

(주)바리의꿈 '99 1,586 1,000 1,000 밀, 콩, 야채

아로 '08 50,000 12,000 3,100 밀, 옥수수, 콩

(주)서울사료 '08 54,450 3,000 3,000 밀, 옥수수, 콩

현대중공업 '09 20,000 9,400 3,000 콩, 옥수수

인도네시아

소 계 (3) 30,000 100 100

씨디엠인터내셔날 '09 30,000 100 100 옥수수

(주)팜스코 '09 - - - 옥수수

대상(주) '08 - - - 옥수수

라오스

소 계 (3) 10,450 1,450 383

코라오에너지 '09 - - - 옥수수

(주)에코프라임 '09 10,000 1,000 383 콩

다움에프앤비 '09 450 450 - 쌀

몽골

소 계 (3) 15,111 15,111 3,000

(주)굿모닝팜 '99 3,000 3,000 3,000 콩, 밀

(주)삼인정보 '01 - - - 옥수수, 감자, 콩

동대문개발 '09 12,111 12,111 - 밀, 옥수수

필리핀

소 계 (3) 19,300 19,300 1,300

(사)한농복구회 '94 1,000 1,000 1,000 야콘

신명알앤디 '08 18,000 18,000 - 옥수수

코파 농산 '08 300 300 300 옥수수

베트남 광진기업 '04 0.2 0.2 0.2 시설원예(난)

우크라이나 이크림 코리아 '08 3,477 3,477 2,592 콩

캄보디아

소 계 (3) 4,841 1,049 50

충남해외농업개발 '09 3,842 50 50 옥수수

(주)코지드 '09 - - - 옥수수

이금선 '08 999 999 - 옥수수

중국

소 계 (3) 248.9 248.9 248.9

손성렬 '06 1 1 1 버섯

유영신 '09 230 230 230 콩, 옥수수

그린피스 농장 '09 17.9 17.9 17.9 팽이버섯

브라질 돌나라통상 '09 8,200 1,400 1,400 옥수수, 밀, 콩

표 13-8.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진출 현황(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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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들을 보면 러시아 

연해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외 진출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국가라는 것이다. 체

제전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공산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자국의 농업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토지, 인구,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은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상의 문제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

은 농업생산에 많은 유리한 장점이 있음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단

점들도 있다. 따라서 진출시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투자준비가 필요

하다.

그림 13-10.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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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식량안보 차원과 수익성 차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주요 식량수입국들 위주로 추진되며, 수익을 위한 해외

농업개발은 민간기업들 위주로 투자되고 있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식품관련기업 이외에도 국제금융 및 

국제자본투자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국제금융기업이나 국제 투자전문회사들이 수

익성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였다.

목적 참여 국가 또는 기업 비고

식량안보 차원

-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 중동: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중국, 

중동국가들

수익성 차원

일본과 중동국가들의 농식품 무역 

및 가공 기업들

- 일본: 미츠비시, 이토추, 미츠이, 

  마루베니, 수미모토

- 해외에서 수익 창출

- 가공, 유통, 무역, 소매 등에 참여

- Deutsche Bank, Goldman Sachs: 중국 축산업 투자

- Black Rock Inc.: 해외농지 확보자금으로 3천만불 배정

- Morgan Staley: 우크라이나 4만ha 확보

- Black Earth Farming(스위스 투자그룹): 러시아 331천 ha 확보

- 다른 스위스 투자회사: 128천 ha

- 영국 투자그룹: 우크라이나 십만 ha 확보

표 13-9.  해외 국가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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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외농업개발(2008년)

대상국가 진출대상

브라질 콩, 옥수수

중국 채소, 과일, 축산

중국 우유제품

중국

중국, 남미, 동남아시아

이집트 채소, 기름, 설탕, 우유, 채소 등

뉴질랜드 우유

미국

표 13-10.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대상국가 및 대상

◦ 중국의 해외농업개발(2008년)

대상국가 진출대상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콩

호주, 쿠바,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남미

브라질 콩

Burma 쌀

카메룬 쌀

카자흐스탄 콩, 밀, 축산

라오스 곡물, 수산

라오스 쌀, 카사바

모잠비크 쌀

필리핀 쌀, 수산,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러시아 쌀, 콩, 채소

Sub-Africa, UK

탄자니아 쌀

우간다 쌀, 옥수수

짐바브웨

표 13-11.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대상국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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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제 논의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수입국들의 해외농업개발-특히 해외농지를 확보

하기 위한 투자-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크게 식량수입국의 

해외농지구입을 크게 신식민주의(Neo-Imperialism 또는 Land Neo-colonism)

와 농지착취(Land Grab)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새로운 농업발전의 기회

창출(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또는 국가간의 상호보

완되는(Win-Win) 전략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으로 구분된다.

◦ 이런 관점들이 충돌하는 와중에 최근 FAO식량정상회의(2009. 11)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일 년 이내에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농업개발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기구들이나 제프리 삭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 및 국제여론

(Financial Times 등)들은 해외농지착취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대우

로지스틱의 마다가라스타 농업개발사례(180만 정보의 농지확보)를 거론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미 세계은행은 관련 국가나 민간투자기업들이 해외농지를 확보함에 있

어서 준수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시한 바(2009. 9. 30) 있다. 이들 주요 준수 

국제기준으로는 토지 및 자원의 권리존중(Respecting land and resource 

rights), 식량안보의 확보(Ensuring food security), 투명성과 선량한 관리 

및 투자환경 확보(Ensuring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enabling 

environment), 협의와 참여(Consulting and Participation), 경제적 실현가능

성과 책임감 있는 농업투자(Economic Viability and Responsible agro-

enterprise investing),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 환경보전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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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농업개발의 과제

3.1.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전략 수립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진

전이 있음에도 현재 미처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당

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별로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 농업개발을 하기 위한 기업(공기업 포함)을 

위하여 해외농업 개발전략을 맞춤형으로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급히 수립해야 할 주요 전략으로는 첫째, 유형별·지역별·전략작물별·단계

별 전략이다. 농식품분야 FDI적 해외농업개발, 식량자원확보 차원의 해외

농업개발,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해외농업개발, 원조와 사업이 동시에 진행

되는 해외농업개발 등 여러 유형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전략작물별·단계별로 조합하여 이들 유형별 해외농업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야 한다.

  

◦ 둘째,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체제전환국가들은 에너지자원

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

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 및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대국

들로부터는 에너지, 자원, 식량을 확보하는 win-win 방식을 채택

– 상대국들의 농업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농업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채널

을 통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와 동반진출을 유도하며 상생의 협력방

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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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 농업발전과 농촌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식량자원을 확보

하는 연계형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UN의 새천년목표(MDG)을 

달성하는 전략과 동반하여 한국의 농촌개발방식을 전수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로부터는 농업생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 넷째,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을 하였을 때 어느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내 농식품산업의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농식품가치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해외부문을 기

반으로 가치창출의 비중이 높은 전후방 관련산업에 진출하는 방안 및 진

출분야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모형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내 농식품산업의 핵심역량 분야-일정부문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

◦ 다섯째,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진출할 때 단일 기업이 현지에서 직

접생산방식을 택하기보다 관련기업들이나 산 ·학 ·연과 효과적으로 연계하

는 등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다수의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단일 기업

이 체제전환국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여섯째, 해외농업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정부의 융자 중심의 재원만으

로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민간재원을 조달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3.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

◦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도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OD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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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제에서 농업과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분야의 개발수요(특히 한국의 농촌개발 경

험)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절대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DAC 참여국가들의 역할증대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ODA는 

2012년까지 GNI의 0.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업 ODA 규모는 GNI의 0.01%~0.015%(농업 ODA를 전체 ODA의 

4%~6%로 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

이 농업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투자 상대국의 신뢰도 및 

관련사업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조건

들을 정부의 ODA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민간 중심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해외농업협력

(ODA적) 사업은 정부 중심과 기반구축(국가간 협력기반 포함) 등이 

강조된다.

–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저수익·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

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농업 기술·교육·지원 등 농업협력사업을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조정

하여 해외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민

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농업협력에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

으로 공유·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보다 원조규모가 큰 일본이나 중국 등은 대규모의 개발협력(개

발원조)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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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기술협력·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의 연계를 높이기 위하여 농식품

관련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업분야 협력사업도 연계·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모범 사례

3.3.1. 국내 일반경제 분야

◦ KOICA사업인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사업(’99~’01/1,000

천불)과 리비아 알파타대 과학대학 전산화사업(’01~’03/2,000천불)을 통

하여 관련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사업으로 대우 등 5개 건설업체가 본 사

업(약 300억불)을 수주(’06. 3)

– 리비아 알파타대 과학대학 전산화사업으로 한전 KDN, 리비아정부(노동

성) 발주 정보연구원 구축사업(59.5억) 수주

– 도미니카 관세청 정보화사업에 EDCF차관(28.9백만불)을 제공하고 운영 노

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S/W 및 H/W을 민간이 공급

3.3.2. 국내 해외농업개발 분야

◦ 농림부 ODA사업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사업

–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베트남이 수입에 의존하던 가공용 씨감자 생산기

술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오리온스낵(주)에게는 안

정적인 원료공급을, 베트남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시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해외농업협력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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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관·학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3년 동안 씨감자생산 관련 기자재와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시행하였다

 ∙ 한국 측은 농식품부, 강원대학교, 오리온스낵(주), 베트남 측은 농업농촌

발전부, 하노이 농대가 참여

 ∙ 2011년부터 오리온스낵은 베트남 2만 농가에 가공용 씨감자를 보급할 

예정이며, 계약 재배 후 전량 수매할 예정

그림 13-1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체계

3.3.3.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분야

◦ 일본 정부(JICA)의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 일본은 1973년 미국의 대두 수출금지를 맞아 식량수입국의 다각화 및 

해외식량공급기지를 건설해야 했으며, 이에 일본정부는 JICA(일본 국제

협력단)를 통하여 브라질 정부와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 장기간(1979~2001, 22년간)에 걸쳐 브라질 8개주에 21개 입식지를 조성

하고 34.5만ha를 개발한 결과, 2001년에 세라도 지역의 대두 생산량이 

2,382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브라질 전체 대두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 2위의 콩 생산국가가 되었다. 아울러 세라도 지대에 

착유공장을 다수 건설하는 성과도 얻었으며 일본은 이 사업을 통하여 

비상시에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콩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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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2.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3.4. 국제규범과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

◦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국제논의에 무관심하였으나 향

후 국제규범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추진방향에 직 ·간접적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공식적·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관해 ‘해당 정부정책이 전혀 

없고 민간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외교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기구(World Bank, FAO, IFAD 등)와의 공동 세미나나 공동 심포지움 

같은 것을 통하여 효과적인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 등을 논의

–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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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해외농업협력사업이나 해외농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

◦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제논의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센터의 센터장이 정부 측 인사로 되어 있어 

순수 민간기업 중심의 추진이라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3.5.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 맞춤형 해외농업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체계가 해외법인 설립

지원이나 해외농장 설립지원 등과 같은 기술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농업개발 기업에 맞추는 시장조사나 투자환경조사 등을 실시·지원한다.

– 정기적·체계적으로 해외 농산물 물류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

◦ 국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징과 어려움을 반영한 해외농업개발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 2010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자금의 지원조건이 1.5%(금리), 8년~13년

(농장형 거치/상환 10년/3년, 유통형 5년/3년)에서 2.0%, 10년(3년 거치/7년 

상환)으로 축소될 예정

– 변경된 지원조건은 장기간·고위험·저수익 사업 특징을 지닌 초기 단계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농림수산자원도 광물, 에너지 자원과 동일하게 융자상환에 대한 면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구축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운영한다. 

즉 정기적인 이용실적 분석과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제공정보, 카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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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편의성 등)를 통하여 현재 구축되고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관련기업(기진출 기업 및 진출희망 기업 

모두)의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성과를 조사, 분석(관심업종, 지역, 

진출형태별)한다.

◦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의 수단으로 해외

농업개발에 특성화된 기관이나 대학 등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

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면, ‘해외농업개발 아카데미(가칭)’를 

통하여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법률, 회계 등

에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해외농업개

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정책 시사 및 결어

◦ 국제기구나 국제전문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식량수급구조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대를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국내에서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지만, 쌀 이외에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들은 매우 부족하고, 또 

언제 글로벌 식량위기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식량안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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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해외농업개발의 의의가 있으며 여러 시나리오별로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제 국제적으로 식량자원도 중요한 전략자원이 되었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 일본, 중동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뛰어 들고 있

으므로 제한된 재원과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외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요인

으로 그 성과가 매우 미약하였다. 2007년/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

기로 우리나라도 다시 해외농업개발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이후 해

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주로 체

제전환국 진출 ↔ 단일 기업 진출 ↔ 단독 투자 ↔ 생산중심 투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매우 투자위험이 높은 방

식이므로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거나,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

여 진출하거나, 합작투자나 유통⋅판매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위험을 

분산하고 보다 철저한 투자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수립 이후 전략수립과 지원체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높은 전략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높은 사업이므로 해외농업협력과 보다 유기적인 연계

를 갖거나,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여 에너지나 광

물자원 협력과 패키지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방

식이나 농업기술 및 농업정책수립 전수 등과 함께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

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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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주도의 추진방식이므로 상대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나 전문지식의 활용 측면에서 해외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

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갈수록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예정이므로 해외농

업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주지 않도록 

보다 외교적이고 세련된 조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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